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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경제위기 사각지대, 비영리영역 활동가 지원한다
비영리영역 고용유지‧생활안정 위한 특별융자사업 첫발

□  코로나 19 의  충격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영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바로  사회적  공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영역이다. 

□  오는  10 월부터는  비영리영역에도  지원의  손길이  닿을  전망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이병훈)은  29 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코로나 19  위기극복  비영리영역 

특별융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비영리영역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특별융자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의  고용유지와  서울시 

거주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3%  이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는  3 년간  최대  2 천만원,  활동가는  3 년간  최대  5 백만원  한도에서  용도에  맞게 

대출받을 수 있다. 

○  이  사업에는  서울특별시와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노사 

단위 기금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포함한  5 개 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약  14 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  및  실행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맡는다.

□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비영리  활동가들이  정작  전 



사회적인  위기상황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라면서,  “이번 

특별융자사업이 비영리영역 지원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